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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홍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홍보했다.

　11일 군산지사는 대야시장과 인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설명하

고 이해를 구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 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

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의 3년 이상

보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논, 밭, 과수원)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전업농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

능)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

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4ha(200만 원)까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 원씩 최대 4ha(16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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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적으로 제공해 경영규모 확대 및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기수 군산지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의 농촌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농업의 세대교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

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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